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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201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한국의 40～59세 중년의 대중교통 만족도에 따른 체질량지수

(BMI)에 대한 걷기 일수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장년층의 일상적인 걷기활동 지원 및 증진을

위한 근린환경의 제공, 걷기활동 지원 프로그램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데이터의

228,558명 중 사용변수에 대해 결측값을 제거하고 40～59세 중년 85,344명을 최종분석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종속변수는 체

질량지수(BMI)로 대중교통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걷기 일수가 매개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자료의 분석은 R 3.4.1로 시행하였

다. Sobel test로 매개효과를 검증해 본 결과 대중교통 만족도가 증가하면 걷기 일수는 B=.010(p=.010)만큼 증가하였고, 대중

교통 만족도가 증가하면 체질량지수는 B=-.052(p=.021)만큼, 걷기 일수는 B=-.038(p=.001) 감소하였다. 이에 따른 대중교통

만족도와 체질량지수에 대한 걷기 일수의 매개효과는 Sobel z=2.300(p=.021)로 대중교통 만족도가 증가하면 걷기 일수가 증

가하고, 그로 인해 체질량지수가 감소하는 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 만족도를 높여 대중교통 이용을

증가시킴으로서 걷기 일수를 증가시키고 체질량지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고찰에서 언급했던 대중교통 만족도 중 대중교

통 요금의 적절성과 접근편리성을 지금 수준보다 더욱 향상시켜야 한다. 아직까지는 수도권이나 대도시를 벗어나 중소도시

로 가게 되면 대중교통으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불편한 경향이 나타나므로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시스

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of walking days on body mass index (BMI) 

according to the public transportation satisfaction of middle aged Koreans aged 40-59 in Korea using the 2015 

community health survey dat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data for provision of the neighborhood 

environment and support programs for the walking activity and promotion of daily walking activities among middle 

aged people. Among 228,558 individuals, 85,344 middle aged people aged 40-59 years were selected as final subjects 

for analysis. The data were analyzed with the open source statistics program R 3.4.1 to determine whether the number 

of walking days had a mediating effect on body mass index (BMI) as an independent variable. The Sobel test revealed 

that the number of walking days increased by B=0.010(p=.010), and that when the satisfaction with public 

transportation increased, B=-0.052 (p=.021), the number of walking days decreased by B=-0.038 (p=.001). To increase 

the number of walking days and decrease the body mass index by increasing public transportation satisfaction by 

increasing the use of public transportation, public transportation fare adequacy and access convenience among the 

public transportation satisfaction mentioned above should be improved more than the current level. It is not easy for 

individuals that live in small cities to reach their destination by public transportation after leaving the metropolitan 

area; therefore, improvement of public transportation systems is necessary to improve health.

Keywords : Community Health Survey, Walking Days, Public Transportation Satisfaction, Body Mass Index, 

Mediat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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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을 이루면서 의식주에 대한 기본

적 생활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윤택한 삶을 살고 있다. 그에 따른 대중교통 및 개인 운

송수단에 대해서도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최근 5년 사

이에 KTX, SRT, 지하철, 저가 항공 등 다양한 운송수단

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에도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

버스의 업체별 보유대수와 종사자수는 꾸준히 증가해왔

다[1]. 과거 산업화와 자동차 중심의 도시계획은 교통 혼

잡 및 대기오염, 높은 교통사고율, 보행자를 고려한 도시

공간 부족 등의 도시문제로 이어졌다. 이러한 도시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개발, 스마트성장, 대중교

통을 중심으로한 이동 등 인간중심의 보행 친화적인 도

시조성과 이를 위한 대중교통체계 개편, 교통수요관리

정책 강화, 전기차 보급 활성화 등의 교통혁신 정책이 제

시되고 있다[2]. 근린공원 및 숲길 조성, 자동차 도로 축

소, 대중교통 이용을 통한 도보이용으로 인한 걷기활동

의 활성화는 신체활동량 증가에 기여하였고, 근린환경에

서의 걷기는 일상생활 동안 편의시설을 방문하거나 지하

철, 버스 등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한 이동의 수

단이다[3]. 걷기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 여가활동이며 신

체운동이 될 수 있다[4]. 건강하고 활동적이며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활기능의 회복, 

유지, 향상에 주안점을 둔 신체활동의 활성화가 요구되

며, 이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규칙적인 운동이 수행되

어야한다. 걷기활동은 유산소운동 중의 하나로 자전거

타기나 골프에 못지않은 칼로리를 소비하는 운동이다. 

또한 심폐근육을 단련시킬 뿐 아니라 관절에 부담이 적

기 때문에 손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며, 걷기활동은 노년

층을 앞두고 있는 중장년층의 일상적인 신체활동과 운동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기초적이면서도 필수적인 방법

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체질량지수의 안정적인 감

소로 비만 등의 만성질환의 예방 및 감소에도 효율적이

다[5]. 비만이 대사증후군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인 점을

고려하면, 출퇴근 시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을 이용하여 걷기일수를 증가시켜 일상생활 중의 신체활

동량을 향상시킨다면 사회구성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장년층의 건강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 생활

의 활력소가 될 수 있다. 또한, 중장년층은 노년층과 연

속적인 선상에 있어 건강행태나 건강상태가 노년까지 영

향을 미칠 수 있어 중요한 관점이다.

최근 이루어진 걷기활동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걷

기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운동시설, 산책을 위한 공원, 

문화시설 등의 근린환경에 대한 물리적인 요인에 관한

연구[6-7]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각적인 측면에

서의 걷기활동량을 알 수 있는 걷기일수와 대중교통, 중

장년층의 건강요인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

정이다. 12주간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통해 신체활동

을 증가시켜 중년 남성의 비만, 건강관련체력과 대사증

후군 위험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에서 중장년층과 비

만, 대사증후군, 대중교통의 연관성을 분석하였으나 특

정 회사에 근무하는 17명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대상자

의 한계가 따른다[3]. 또한 제 5기 국민건강영양조사를

기반으로 연구한 한국 성인들의 규칙적인 걷기와 Body 

Mass Index(BMI)에 따른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에 미치

는 영향에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신체활동인 규칙적인 걷기참여와 낮은 비만도(BMI)가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관찰

되었으나 걷기활동을 촉진시키는 매개요인이 부족하였

다[8].

이에 본 연구는 2015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자료를 사

용하여 걷기 일수에 따라 대중교통 만족도가 매개하여

체질량지수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파악하여 중장년층

의 일상적인 걷기활동 지원 및 증진을 위한 근린환경의

제공, 걷기활동 지원 프로그램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

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지역사회건강조사 2015년 원시데이터를

이용하였다[9]. 지역사회건강조사 2015년 원시데이터의

228,558명 중 사용변수에 대해 결측값을 제거하고 40～

59세 중년 85,344명을 최종분석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40～59세 중년의 대중교통 만족도에

따른 체질량지수에 대한 걷기 일수의 매개효과를 파악하

기 위하여, 종속변수인 체질량지수는 키와 체중 변수를

활용하여 ‘체질량지수=체중(kg)/(키(m)×키(m))’의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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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산출한 체질량지수 변수를 비척도로 사용하였다. 

독립변수인 대중교통 만족은 ‘우리 동네의 대중교통 여

건(버스, 택시, 지하철, 기차 등)에 대해 만족한다.’에 대

해서 만족과 불만족으로 구분하였고, 매개변수인 걷기

일수는 ‘최근 1주일 동안 한 번에 적어도 10분 이상 연

속으로 걸었던 날’로써 0일에서 7일 사이로 측정되었다. 

그 외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남자, 여자), 연령

(40～49세, 50～59세), 가구소득(200만원 미만, 200～

400만원 미만, 400～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교육

수준(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 직업군(사무직 등의 비육체적 직업, 

생산직 등의 육체적 직업, 무직), 흡연(흡연자, 비흡연

자), 음주(음주자, 비음주자)를 변수로 사용하였다.

2.3 자료 분석

자료의 분석은 R 3.4.1로 시행하였으며, 귀무가설을

기각하기 위한 통계분석의 유의수준은 0.05 미만으로 설

정하였다.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및 대중교통 만족을 파악하

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걷기 일수와 체질량지수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독립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대중교통 만족

도와 체질량지수에 대한 걷기 일수의 매개효과를 파악하

기 위하여 각 요인별로 회귀분석 후 Sobel test를 실시하

였다.

3. 연구 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들의 성별은 남자 45%, 여자 55.0%였고, 연령

은 40～49세가 47.9%, 50～59세는 52.1%였다. 가구소

득은 200만원 미만인 경우 29.0%, 200～400만원 미만

인 경우 36.9%, 400～600만원 미만 경우 21.4%, 600만

원 이상인 경우 12.7%였다.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14.3%, 중학교 졸업 10.2%, 고등학교 졸업

30.1%, 대학 졸업 이상은 45.4%였다. 직업은 비육체적

직업군(White-collar)이 39.6%, 육체적 직업군

(Blue-collar)은 20.6%, 직업이 없는 경우 39.8%였다. 흡

연자는 18.7%, 비흡연자는 81.3%, 음주자는 86.6%, 비

음주자는 13.4%였다 [Table 1].

Table 1. General feature 
Variable n(%)

Gender

  Male 38,379(45.0)

  Female 46,965(55.0)

Age

  40～49 40,882(47.9)

  50～59 44,462(52.1)

House hold Income

  <2 million won 24,715(29.0)

  ≥2～<4million won 31,473(36.9)

  ≥4～<6million won 18,314(21.4)

  ≥6 million won 10,842(12.7)

Education level

  ≤Elementary 12,217(14.3)

  Middle 8,704(10.2)

  High 25,685(30.1)

  ≥College 38,738(45.4)

Occupation

  White-collar 33,792(39.6)

  Blue-collar 17,602(20.6)

  None 33,950(39.8)

Smoking

  Yes 15,930(18.7)

  No 69,414(81.3)

Drinking

  Yes 73,920(86.6)

  No 11,424(13.4)

Total 85,344(100.0)

Table 2. Public transport satisfaction
Variable n(%)

Public transport satisfaction

  Good 64,661(75.8)

  Bad 20,683(24.2)

Total 85,344(100.0)

3.2 연구대상자의 대중교통 만족 

대상자가 대중교통을 만족하는 경우는 75.8%였으며, 

대중교통에 불만족하는 경우는 24.2%였다 [Table 2].

3.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걷기 

일수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걷기 일수는 남자의 경우 3.71

일, 여자는 3.97일로 여자의 걷기 일수가 더 많았다

(p<.001). 연령은 40～49세 3.76일, 50～59세 3.93일로

50대의 걷기 일수가 더 많았다(p<.001). 가구소득에 따

라서는 200만원 미만인 경우의 걷기 일수는 3.82일, 20

0～400만원 미만일 경우 3.82일, 400～600만원 미만일

경우 3.87일, 600만원 이상일 경우 3.92일로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걷기 일수도 많아졌다(p=.003). 교육수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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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General feature according to walking day

Variable M±SD t or F p

Gender

  Male 3.71±2.80 -13.572 <.001

  Female 3.97±2.65

Age

  40～49 3.76±2.69 -9.082 <.001

  50～59 3.93±2.76

House hold

Income

  <2million won 3.82±2.83 4.757 .003

  ≥2～<4million won 3.82±2.74

  ≥4～<6million won 3.87±2.64

  ≥6million won 3.92±2.62

Education level

  ≤Elementary 3.73±2.94 13.615 <.001

  Middle 3.86±2.84

  High 3.81±2.74

  ≥College 3.92±2.60

Occupation

  White-collar 3.87±2.67 105.756 <.001

  Blue-collar 3.69±2.87

  None 4.06±2.56

Smoking

  Yes 3.62±2.88 -12.203 <.001

  No 3.91±2.68

Drinking

  Yes 3.85±2.72 -.010 .992

  No 3.85±2.78

Total 3.85±2.72

초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 걷기일수가 3.73일 중학교

졸업인 경우 3.86일,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 3.81일, 대학

졸업 이상인 경우 3.92일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걷기

일수가 증가하였다(p<.001). 직업에 따라서는 비육체적

직업군(White-collar)이 3.87일, 육체적 직업군(Blue-collar)

은 3.69일, 직업이 없는 경우 4.06일로 직업이 없는 경우

의 걷기 일수가 가장 높았고, 비육체적 직업군, 육체적

직업군 순이었다(p<.001). 흡연자의 걷기 일수는 3.62일

이었으며, 비흡연자의 걷기 일수는 3.91일로 비흡연자의

걷기 일수가 더 많았다(p<.001). 음주 여부에 따라서는

걷기 일수가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p=.992) [Table 3].

3.4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체질량

지수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체질량지수는 남자의 경우

23.47, 여자의 경우 23.42였으나 차이는 없었다(p=.099). 

그리고연령, 교육수준, 직업, 흡연여부, 음주여부에따른

Table 4. General feature according to BMI

Variable M±SD t or F p

Gender

  Male 23.47±5.01 1.649 .099

  Female 23.42±4.99

Age

  40～49 23.46±5.01 .977 .329

  50～59 23.43±4.99

House hold

Income

  <2million won 23.56±5.04 21.280 <.001

  ≥2～<4million won 23.44±5.02

  ≥4～<6million won 23.37±4.92

  ≥6million won 23.33±4.93

Education level

  ≤Elementary 23.45±4.97 .043 .836

  Middle 23.42±5.02

  High 23.46±5.01

  ≥College 23.43±4.99

Occupation

  White-collar 23.45±4.99 .337 .562

  Blue-collar 23.45±4.97

  None 23.43±5.01

Smoking

  Yes 23.41±4.98 -1.010 .313

  No 23.45±5.00

Drinking

  Yes 23.45±5.00 .576 .564

  No 23.42±4.98

Total 23.44±4.99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5). 가구소득에서 200만원

미만인 경우 23.56. 200～400만원 미만인 경우 23.44, 

400～600만원 미만인 경우 23.37, 600만원 이상인 경우

23.33으로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체질량지수가 감소하

는 경향을 보였다(p<.001) [Table 4].

3.5 연구대상자의 대중교통 만족도에 따른 체

질량지수에 대한 걷기 일수의 매개효과

대상자의 대중교통 만족도가 증가하면 걷기 일수는

B=.010 (p<.010)만큼 증가하였고, 대중교통 만족도가

증가하면 체질량지수는 B=-.052 (p=.021)만큼, 걷기 일

수는 B=-.038 (p=<.001) 감소하였다. 이에 따른 대중교

통 만족도와 체질량지수에 대한 걷기 일수의 매개효과는

sobel z=2.300 (p=.021)로 대중교통 만족도가 증가하면

걷기 일수가 증가하고, 그로 인해 체질량지수가 감소하

는 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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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 찰

걷기는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으면

서도 실제적인 실천에 있어서는 여러 환경적 요소가 작

용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걸을 수 있는 건강한 공간

의 부족 등의 환경이나 주위여건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여, 이러한 걷기활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융복합적인 근린환경 요인에 근거한 효과적 걷기프로그

램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10]. 본 연구는 여러 환

경적 요소 중에서도 대중교통 만족도에 대한 매개효과를

검증 성별로는 중년 남성보다 중년 여성의 걷기 일수가

평균적으로 더 높았는데 선행연구에서는 걷기에 좋은 환

경을 가진 지역에서 더 많이 걷는 것을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야외에서 걷기 시의 안전의 확보, 쇼핑몰

과 스포츠 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이 높을수록 더 많이, 

더 자주 걷는 것으로 보고했다[11-13]. 이 점에 대해서

본 연구에서의 중년 여성들도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여

성들은 가정에서의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쇼핑이나 여가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라도 거리를 걷는 것을 즐기는 경

향이 있다. 그에 반면 남성들은 운동을 중등도 이상으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더라도 평소 그다지 거리에서 걸으

며 쇼핑을 즐기지 않으므로 성별에 따른 걷기 성향의 차

이가 있다. 더군다나 대중교통의 이용성에는 시내버스와

지하철이 공존하는 대도시는 대중교통 이용기회와 접근

성이 높아 실제 이용횟수가 많다. 하지만 대중교통이 시

내버스가 대다수인 중소도시 이하에서는 대도시보다 이

용횟수가 크게 낮은 차이가 있었다[14]. 대중교통 이용

의 편의성과 접근성이 높으면 시민들은 굳이 자가용 차

량을 운전하기보다 대중교통을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생

각된다.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아질수록 여러 건강행태

의 실천율이 대체로 높고, 그로 인해 사망률도 그렇지 않

는 군보다 낮다고 이미 잘 알려져 있다[15-16]. 본 연구

에서도 중년의 연령에 따라서는 40대보다 50대가 더 많

은 일수를 걸었고,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일수를 걸었고, 무직, 비육체적 직업

군, 육체적 직업군 순으로 더 많이 걸었는 것처럼, 사회·

경제적 수준은 건강행태에 속하는 걷기 일수에 영향을

주는 요소였다. 그리고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체질량지

수의 평균이 낮아짐으로써 앞서의 건강행태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연구에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한 군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하루 평균 8-10분 정도 더 많이 걸었

다[17-18]고 보고함으로써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여 많

이 걷게 될 시 건강이득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는데, 본

연구결과 걷기 일수, 체질량지수, 대중교통 간에는 매

개효과가 나타나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었다. 하루 평

균 일정 시간 걷기를 꾸준히 수행하여 그 일수가 많아지

는 것은 체질량지수의 안정적인 감소 뿐만이 아니라 여

러 가지 건강행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9-20]. 그

리고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의 대중교통 시스템 중 시내버

스의 대한 만족도와 관련 연구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항

목으로 평가될 수 있는데, 이는 경제성(시간경제성, 요금

Fig. 1. Model for the mediating effect of public transportation satisfaction on body mass index according 

to walking days in korea middle aged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9권 제6호, 2018

498

경제성), 편리성(친절편리성, 접근편리성, 환승편리성), 

안전성(시내버스안전성, 접근안정성) 등이고, 서비스가

적절하여 유지되어야 하는 요인은 시간경제성, 버스안전

성, 접근안전성이었고, 개선되어야 할 점은 접근편리성, 

요금경제성, 친절편리성으로 보고하였다[21]. 그런데 이

연구에서 제시한 만족도 분야 중 대중교통 요금의 적정

성, 서비스 대비 요금수준의 적정성을 포함하고 있는 요

금경제성과 집에서 정류장 및 지하철역까지 이동이 편

리, 정류장 및 지하철역에서 목적지까지 이동이 편리, 정

류장 및 역 주변의 편의시설이 있거나, 정류장 및 역으로

이동시 흥미 있는 볼거리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

접근편리성이 적절하게 확보되어 있어야만 제시된 내용

상 자가용차량의 이용은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증가시

킴으로 걷기를 향상할 수 있는 항목이었기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진 대중교통 이용을 활용한 걷기의 향상에 있어서

세부적인 부분까지 완전히 적절하지는 않은 실정이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 [Table 2]의 지역사회 건강조사

원시데이터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전반적인 대중교통이

만족하는 경우는 75.8%인데다, 이로 인해 걷기 일수가

증가했으며, 체질량지수가 감소하는 효과가 검증되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관련 분석에서 필요한 변수가 존

재하는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 것의 문제로 자가용차량

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의 걷기 일수와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의 걷기 일수를 직접적으로 비교하지 못한

점, 지역별 대중교통의 차이가 있음에도 지역별 대중교

통 수준에 따른 걷기 일수와 체질량지수에 대해 파악하

지 못한 점, 대중교통 만족도의 세부적 항목에 대한 데이

터를 확보하지 못하여 세부적 항목에 따른 걷기 일수와

체질량지수의 변화에 대해 파악하지 못한 점이 있다.

5. 결 론

본 연구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2015년 자료를 활용하

여, 한국의 40～59세 중년을 대상자로 하여금 대중교통

만족도에 따른 체질량지수에 있어 걷기 일수가 매개효과

를 나타내는지에 대해 검증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의 분

석은 Sobel test로 이루어졌으며 대중교통 만족도가 증

가하면 걷기 일수가 증가하고, 체질량지수가 감소하였으

며, 걷기 일수가 증가하면 체질량지수가 감소하였고, 실

질적 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

이용을 증가시킴으로서 걷기 일수를 증가시키고 체질량

지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고찰에서 언급했던 대중교통 만족도 중 대중교

통 요금의 적절성과 접근편리성을 지금 수준보다 더욱

향상시켜야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관련 통계자료를 탐색

한 결과 대중교통 만족도에 대한 지역 편차가 컸는데 이

편차를 줄여나가야 된다.

셋째, 특히 접근편리성이 대중교통만으로 목적지에

쉽게 도달하지 못하여 떨어지거나 요금 적절성이 갖추어

지지 않는 곳일수록 대중교통 이용이 감소하고 걷기 일

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요점은 대중교통을 이용

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더 많이 걷게 하기보다 자가

용차량 이용하는 것보다 경제성이 있고, 자가용차량이

아닌 대중교통만으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실

현되어야 걷기 일수 증가로 인한 체질량지수 감소가 이

루어지고 건강이득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넷째, 대중교통 요금과 관련해서 지자체 별로 대중교

통과 건강 정책을 펼치는데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건강

정책 프로그램으로써 대상자가 자가용차량 이용을 줄이

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많이 걷게 되어 건강이득을 얻

었는 점이 증명될 시 대중교통 이용료의 일정 비율을 지

자체에서 포인트 방식으로 대상자에게 캐시백을 해주는

등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직까지는 수도권이나 대도시를 벗어나 중소도시로

가게 되면 대중교통으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불편한

경향이 나타나므로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대중교

통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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